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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1 일 목요일, 인천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협회의 회원이자 인천광역시 열 개구 중 

일곱 개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29 명을 대상으로 재난위험도와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접근, 

재난위험도 경감 이행을 위한 세계적 정책과 지역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인천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협회 회원들과 UNISDR ONEA-GETI, 인천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한 모습 
 

이 단체의 회원들은 솔선수범하여 인천광역시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인천의 잠재성과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의 역할은 법률과 교육에서부터 석유, 가스, 공학, 그 밖의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결과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UNISDR ONEA-GETI) 



중구와 동구, 남구와 연수구,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에서 온 참가자들은 재난위험도 경감를 

위한 센다이강령,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이 인천시의 UNISDR 의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배웠다.   

 

 
 

협회의 회원들은 함께 모여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연적 위험요소과 인간이 만든 

위험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이 위험요소를 줄이고 대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천광역시의 재난위험도 경감  

 

인천광역시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홍수와 폭풍이며, 이들의 슬로건은 “대비하고, 인식하고, 

준비하라”이다. 대한민국 도시 복원력 발전과 실행 계획은 자연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홍수 

관리, 중앙 정부와의 협동 프로젝트, 다목적 발전 프로젝트, 여러 위험요소의 경감을 위한 

접근법, 대비와 초기 경보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대하여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약자로 MCR)캠페인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하여금 센다이강령의 이행을 돕기 위한 안내와 필요 요소들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도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공약의 일부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의 센다이강령 

이행에 있어 시 관계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 

 


